
청양 칠갑산은 안성 칠장산에서 갈라져 내려온

금북정맥 한가운데 자리한다. 계룡산ㆍ가야산과

함께 충남의 3산인 칠갑산이 그 한가운데 해발 560

미터로 솟아있다. 칠갑산은 명산치고는 낮은 축에

들지만, 생태적으로는큰산에든다. 

칠갑산을 몸으로 느끼려면 서해안고속도로보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공주 쪽에서 들어가는 것

이 낫다. 그것도 한치터널을 버리고 한치고개를 굽

이굽이돌아야제맛이다.

칠장산 장곡사에서 내려오는 계류는 실낱같다.

계류 주변에는 왕버들, 자귀나무, 느티나무, 산딸나

무, 사시나무, 칡 등이 어우러져 있고, 비탈에는 군

데군데소나무가보인다. 

장곡사가 앉은 자리는 칠갑산의 서사면이다. 395

봉과 316봉 사이의 송골에 자리잡고있다. 골짜기가

좁아서전각들이모두비탈의석단위에앉아있다. 

장곡사 가람배치는 하대웅전 영역, 상대웅전 영

역, 삼성각 영역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경내

에들어서면먼저하대웅전을만난다. 

장곡사를‘대웅전을 둘 가진 절’이라고 하지만,

그건별로 의미가 없다. 전각에 내걸린 현판만 같을

뿐, 두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은 각기 다르다. 하

대웅전은 약사보살을 모신‘약사전’이요, 상대웅

전은비로자나불을보신‘대적광전’이다. 

장곡사는 요즘 운학루를 해체 복원하는 공사로

조금은 분다하다. 운학루에서 조금 비켜선 범종루

에는그옛날대중들의공양밥을퍼담던큰구유가

놓여있다. 일부 자료에는 비자나무로 만들었다지

만, 나무결을보면영락없는느티나무다. 

범종각에는 코끼리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큰 법

고가 있다. 모과처럼 울통불퉁해서 자연미가 돋보

이는 법고다. 앞뒤로 여기저기 찢어져서 세월을 느

끼게 하는 고물(古物)이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여

태껏모셔온대중들의뜻이고맙다.

장곡사 전각들은 찻집을 빼고는 맞배지붕이 주

류를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설선당은 익량을 달아

서파격(破格)이주는눈맛이예사롭지않다. 

하대웅전에서 상대웅전으로 가는 계단 왼편으로

텃밭이 있다. 운학루 불사 과정에서 나온톱밥 등을

밭에 뿌려 놓았다. 썩으면 좋은 거름이 될 터이다.

작은 일이지만, 자연환경을 위한 배려와 관심이 없

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예전 같았으면 해우소 매질

(媒質)로도요긴하게쓰였을톱밥이다.

계단 주변의 화단은 차라리 풀밭에 가깝다. 엉겅

퀴, 컴프리, 옥잠화, 맨드라미, 개망초, 머위, 금잔

화, 고들빼기, 메꽃 등등이 풀밭 속에서 저대로 피

고진다. 

풀밭 위로 노랑띠잠자리들이 쉴 틈 없이 날아다

닌다. 장곡사 경내에는 네발나비, 여덟팔나비, 호랑

나비, 긴꼬리제비나비 등등 몇 종류의 나비들이 눈

에 띈다. 이 나비들은반드시 경내에 피어있는 꽃들

을 탐해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냉혈동물인 나

비들은 수시로 햇볕으로 나와서 자신의 몸을 데워

야하기때문이다. 

최근 칠갑산에서 특산종인 유리창나비와 희귀종

인 쌍꼬리부전나비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만 보고된

쥐색매미나방, 제주태극나방 등이 최근 새롭게 채

집되었다.

칠갑산은 변변한 암봉 하나 없는 전형적인 육산

이다. 그러나 상대웅전 뒤로 돌아가면 가슴에 품고

있던 내밀한 암반을 어미의 젖가슴처럼 열어 보인

다. 상대웅전은그가슴팍을가리운전각이다.

상대웅전 내부는 네모난 판벽돌이 깔려있다. 따

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불교 도래 이

후 고려 때까지 사찰의 전각 내부 바닥은 판벽돌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다가 대웅전이 설법 중심의

건물인 법당으로 용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들어

가앉을수있도록마루를깔게된것이다.

상대웅전에서 삼성각으로 내려가는 계단 좌우에

자주달개비를 심어놓았다. 자주달개비는 오래 전

에 미국에서 들어온 원예식물이지만, 내한성과 지

질 적응력이 강하여 사찰에서도 많이 심는 원예종

이다. 

계단 옆에 늘씬하게 생긴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시

원한 그늘을 부처님께 공양하고 있다. 수령이 8백

년을 넘은 노거수다. 사찰에는 아직도 노거수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수백년 된 나무들을 함부로

베어내서 언론의 질타를 받는 등 최근 들어 절에서

노거수를 함부로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총무

원에서 관리대장이라도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두

면좋을것이다. 

삼성각 주변에는 늙은 소나무들이 굴참나무와

함께 그윽하게 어울려 있다. 나이가 들기 전까지는

아웅다웅 싸우다가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들 점잖

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노송은 그 어느 나

무보다산신각에잘어울리는나무이다. 

장곡사 찻집은 근래 사찰 경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국적미상의 찻집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전통적인 아치(雅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찻집 건물이 주위의 전각이나 자연과 조화를 잘 이

루고, 흔한 통유리 대신 전통 사찰문창호를 두고,

서구식 테이블이 아닌 앉은뱅이 다탁을 놓고, 절에

서 나온 폐기와나 폐자재 등을 재활용해 도구나 소

품을 만들고, 인테리어의 주제를‘불교’에서 찾아

낸점등이무엇보다고맙고이쁘게보인다.  

칠갑산 야생화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 식물인

천마(제15호)와 미나리 아재비과인 산작약(제26호)

을 비롯해 털잔대, 흰여로, 참줄바꽃, 은방울꽃, 매

발톱꽃, 금낭화, 금새우란, 심초롱, 개미취, 앵초 등

다양한종류가서식하고있다. 

칠갑산은 온대 중부와 남부가 만나는 지역인 관

계로 두지역의 식생을 두루 보여주고 있다. 칠갑산

의 숲을 3등분했을 때 아래쪽에는 떡갈나무, 굴피

나무, 백동백나무, 장구밥나무 등이 많이 보이고,

장곡사 위쪽으로는 굴참나무, 상수리, 까치박달, 갈

참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팽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해발 5백 미터 이상에서

는굴참나무, 굴피나무, 산철쭉등이주종이다.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지역의

산림보다 많이 건강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인공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어서 식

생적매력은적은편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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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벽돌 깔린 상대웅전 내부 고려 사찰의 전형

자연∙전각과 조화 이룬 찻집 생태 건축의 모범

온대 중∙남부 식생 보이나 인공림 넓어 매력 떨어져

상사화∙거위벌레∙자주달개비(위로부터).


